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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妙」

想像によって作られた形状が現実と
差異を置くとき、その距離の分だけ
空間が生まれる。その空いた空間の
間にはある感情が定着するようにな
るが、この感情を「妙」と定義する。
「妙」という感情は現実と非現実の
境界に接しており、境界の空間が大
きくなるほど強くなる。ときに現実と
非現実の異質感が大きすぎると「怪
異」または「奇怪」な「怪」という感
情が現れるが、「妙」を追求するの
ならこのような行き過ぎた感情に注
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一般的に巧
みさは安定感を、ぎこちなさは不快
感を与える。安定感と不快感が適度
なバランスをとる地点に「妙」は作
られる。今作はこのような仮説からは
じまった。展示を通じて鑑賞者も作
品を眺めながら「妙」の感覚を一緒
に感じられることを期待する。

朴民俊
（パク・ミンジュン）

상상으로 만들어진 형상이 
현실과 차이를 둘 때 

그 거리만큼의 공간이 생겨난다. 
그 빈 공간사이엔 어떤 감정이 
자리 잡게 되고 이 감정을 ‘

묘’라 정의한다. '묘‘하다란 
감정은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에 
서로 맞닿아 있으며 경계와 경계 

사이의 공간이 커질수록 
강해진다. 혹 현실과 비현실의 

이질감이 지나치게 커질 경우에는 
‘괴이’하거나 ‘기괴’한 

‘괴’란 감정이 만들어 진다. 
추구하는 것이 '묘'라면 이런 

지나침에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익숙함은 안정감을, 

어색함은 불편함을 준다. 
안정감과 불편함의 적당한 균형의 

지점에서 '묘'는 만들어 진다. 
이번 작품들은 이 같은 

가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전시를 통해 감상자 역시 작품을 
바라보며 ‘묘’의 감각을 함께 

느끼기를 기대한다.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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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なり合った道の上で
道を探すのは骨が折れる

妙1が噴き出す翡翠色のリボンは道となり積もっていく。二つのくちばし
を持つペリカンの首は、キッキッと異様な鳴き声を出して、まるで極点
に置かれて方向を見失ったコンパスのようにぐるぐると回る。2匹の猫
―カメがその後ろに続く。猫―カメの背中には四角錐状の望楼がある。
そこには一匹のネズミが住んでいるが、このネズミの役割は猫―カメ
が行くべき方向を決定することだ。望楼の窓から巨大な目が突き出てお
り、その目を通して前方を観測し道を探す。正確な道を探すには集中
力と努力が必要だ。ネズミは狭苦しい四角錐の中でせわしげに前後左
右行き来しながら探索を続ける。忙しいネズミに比べ、後から続く妙は
気楽だ。ご多分にもれず責任を負う者は忙しく、従う者には余裕があ
るのだ。もともと道を探すのは難しいことではあるが、妙1の口から吹き
出た道は重なっているため、本来の道を探すのはさらに難しくなる。大
勢が踏み荒らした雪原で最初の足あとを見つけることができないように、
重なり合った道の上に道を探し出すことは骨が折れる。行かなければな
らない場所があるという事実を知っているだけで、その他は何も知らな
い。努力と手間をかけても結果は同じだ。ただ、道を探そうとする固い
意志のみが生き方となり、人生となるだけなのだ。道に踏み出した以上、
歩みを進めなければならない。それがたとえ望まない道であっても正し

い道だと信じていくのだ。

길을 만드는 묘1이 내뿜는 옥색 리본은 길이 되고 켜켜이 

쌓인다. 쌍부리를 가진 펠리컨의 목은 끼끼긱 요상한 

소리를 내며 마치 극점에 놓여 갈피를 못 잡는 

나침반처럼 뱅그르르 돌아간다. 

두 마리의 고양이-거북이가 그 뒤를 따른다. 

거북등에는 사각뿔 모양의 망루가 있다. 그 곳에는 한 

마리의 쥐가 살고 있고, 이 쥐의 역할은 고양이-거북이들이 

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일이다. 각각의 창 밖에는 커다란 

눈이 떠있고 그 눈을 통해 전방을 관측하고 길을 찾는다. 

정확한 길을 찾는 일에는 집중력과 노고가 필요하다. 

쥐는 좁디좁은 사각뿔 안에서 부산하게 전후좌우를 오가며 

탐색을 이어간다. 바쁜 쥐에 비해 이를 따르는 묘들은 

태평하다. 언제나 그렇듯 책임을 맡은 이는 바쁘고 따르는 

이는 여유로운 법이다. 원체 길을 찾는 일이 어렵기도 

하거니와 묘1의 입에서 뿜어져 나온 길들이 겹쳐지며 

본래의 길을 찾기란 더욱 어려워진다. 여럿이 오고 간 

눈밭에서 첫 걸음의 선명함을 찾을 수 없듯이 덧씌워진 길 

위에서 길을 찾는 일은 힘이 든다. 가야할 곳이 있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을 뿐 그 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노력과 수고를 들여도 결과는 매한가지다. 

다만 길을 찾으려는 굳건한 의지가 삶의 방식이 되고 

인생이 될 뿐이다. 길을 나선 이상 걸음을 떼고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설사 원치 않는 길이라도 옳은 길이라 믿으며 

말이다.

덧씌워진 길 위에서 길을 찾는 
일은 힘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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妙
（Ignoramus et ignorabimus、

私たちは知らない。
永遠にわからないだろう。）

実際には存在するが証明できず、証明することはできるが存在しないも
の、存在したが消え、なかったが生じたものたち、あるべきなのになく
て、なくてもいいのにあるもの。矛盾だらけの世界で私たちは生きてい
る。すでに知っていることが実際なのか虚構なのか、あるいはでっちあ
げられたことなのかすらわからない。歴史は残そうとする者の思い通り
に残され、それを単純に信じる者が多い側が真実になる。実際に見た
ことのない事実を、記録や歴史に残されているという理由で信じるのみ、
実際のところ私たちは何も知らない。では、私たちは作られたものと実
際を区別できるのだろうか。過去にワニの頭にワシの翼を持つ獣がい
たとしよう。古い文献に具体的な記録も残されており、多くの人 に々よっ

て口伝もされてきたのなら、その存在は既成事実化される。

「獣は存在した」
ここに二人の人物と二匹の獣がいる。これらは実際に存在しているの
か。もちろん想像によって作られた形状だが、先に述べた条件と、十
分な時間さえ備われば実際のものになることもある。何を信じるのか、
何が信頼できるのか。このような質問には何の意味もない。どのみち混
沌の世界だ。何も確信できず、断定することもできない。ただ心の赴く
ままに信じればそれが答えになる。私たちは知らない。永遠にわからな

いだろう。何が真実なのか。

Ignoramus et ignorabimus, 
우리는 모른다. 영원히 모를 것이다. 

실제로 존재하지만 증명할 수 없고, 증명할 수는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들, 존재했지만 사라졌고, 없었지만 

생겨난 것들, 있어야 하지만 없고, 없어야 하지만 있는 것들. 

모순투성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이미 알고 있던 일이 

실제인지 허구인지, 혹은 조작되어진 것인지 조차 알 도리가 

없다. 역사는 남기고자 하는 이의 의도대로 남겨지고 단순히 

믿는 이가 많은 쪽이 진실이 된다. 실제로 본 적 없는 사실을 

기록이나 역사에 남겨져 있단 이유로 그렇다 믿을 뿐, 정작 

우린 아무것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린 만들어진 것과 실제를 

구분할 수 있을까. 과거에 악어 머리에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짐승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자. 오래된 문헌에 구체적 기록도 

남겨져 있고 많은 사람들의 입으로 구전도 되어 왔다면 

그것의 존재는 기정사실화 된다. 

‘짐승은 존재했다’ 

이곳에 두 명의 인물과 두 마리의 짐승이 있다. 

이들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가. 물론 상상으로 만들어진 

형상들이지만 앞서 말한 조건과 충분한 시간만 갖춰진다면 

실제가 될 수도 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어차피 혼돈의 세상이다.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고 단정 지을 수도 없다. 그저 

마음가는대로 믿으면 그게 답이 된다. 우리는 모른다. 

영원히 모를 것이다. 어떤 것이 진실인지.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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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mondo

世の中の最も高いところにたどり着いて眺める風景はどんな姿なのだろ
うか。最も完璧な世界、しかしどこまでもはかなくそして虚しい、誰もい

ない静かな世界の頂上。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다다라 바라본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 

가장 완벽한 세상, 하지만 한없이 덧없고 허무한, 아무도 없어 

고요할 세상의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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あなたのものは私のもの

欲しいものを持ちたいという気持ちは誰にでもある。欲は人間の本能で
ある。思考する限り欲は続く。結局考えることを止めないと欲は止めら
れない。欲を取り除こうとするならば方法はたったひとつ、考えることを
止めること、しかし、馬鹿になってしまうという事実も必ず肝に銘じてお

こう。

원하는 것을 가지고 싶다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다. 

욕심은 인간의 본능이다. 생각이란 걸 하는 한 욕심은 

계속된다. 결국 생각을 멈추지 않는다면 욕심은 멈출 수 

없다. 욕심을 없애고자 한다면 방법은 오로지 하나, 

생각을 멈추는 일, 

하지만 바보가 된다는 사실도 반드시 명심하자. 

 너의 것은 나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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ウサギの耳の女

身勝手な大きな体躯と賢い頭はどこに行くべきかわからない。多くを持っ
ていても結局行く道が見つからなければ、その場にとどまるしかない。持っ
ていればどこにでも行くことができ、いつでも去ることができるが、実際

のところ行くべきところを教えてくれるのはいつも欠乏だ。

제멋대로인 커다란 몸뚱이와 현명한 머리는 어디로 

가야할지 모른다.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결국 갈 길을 찾지 

못한다면 제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가졌기에 어디든 갈 

수 있고 언제든 떠날 수 있지만 정작 가야할 곳을 알려주는 

것은 언제나 결핍이다.

 토끼 귀 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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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型異種

人間が動物の能力と外貌を持つようになり、動物が人間の能力と姿を
持つようになったとき、特に変わった目印がなければ、我々はその二つ

の違いを見分け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か？

인간이 동물의 능력과 외형을 갖게 된 상태와 동물이 인간의 

능력과 외형을 갖게 되었을 때 별다른 표가 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둘의 차이를 알아볼 수 있을까?

동형이종(同形異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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トマト生存記
― トマトは目がない

あちこちに危険がかくれている。うっかり一歩踏み出した瞬間、すべて
は終わる。危険を避けるためには全神経を集中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絶体絶命の危機の中でトマトは生き残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か。しかし、
危険を感知できないトマトはその事実を知らない。危機はただ眺める者

たちの側にあるのみ。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한 발자국 잘못 내딛는 순간 

모든 건 끝장이다. 위험을 피하기 위해선 온 신경을 

집중시켜야 한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토마토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지만 정작 위험을 감지할 수 없는 토마토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 위기는 단지 바라보는 이들의 몫일 뿐.

토마토 생존기
-토마토는 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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恋恋

遥かに遠ざかった時間、
残された殻、

ようやくつかんだ何か、
飛べない翼と空っぽの目、
目が覚めるように柔らかい、

しかし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心だけが残った。

아득히 멀어진 시간, 

남겨진 껍데기, 

간신히 부여잡은 무엇, 

날 수 없는 날개와 비어버린 눈,

깨어질 듯 연약한, 

하지만 지켜야 할 

마음만이 남았다

연연 (戀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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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知を隠す賢さ

隠せば隠すほど明らかになるのは無知だ。簡単に隠せないだけでなく、
知らぬ間に漏れ出して立場を危うくさせる。もし一瞬で賢くなることを望
んでいるとしたら、申し訳ないが、そんなことは起こらない。果敢にはっ
きりと無知をさらけ出すことを企んでいるなら、その考えはどうかひっこめ
ておきなさい。賢く無知を隠す方法とは何だろうか。すなわち質問する
ことだ。そうだ。知らないなら尋ねろ。知っているふりをしないでただ質
問しろ。答えが理解できなくてもいい。ひたすら尋ねろ。質問を受けて
くれる周りがすべて消えてなくなったら、それが望んでいた成功だ。

감출수록 드러나는 것이 무지함이다. 쉽게 감춰지지도 않을 

뿐더러 불식간에 새어 나와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기도 한다. 

혹여 한순간에 똑똑해지는 것을 바라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선명하게 무지를 드러내는 

과감함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 생각은 부디 접어두시라. 

그렇다면 현명하게 무지를 감추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질문이다. 그렇다. 모르면 물어보라. 아는 척 하지 말고 

그저 질문하라. 답을 이해 못한다 해도 좋다. 묻고 또 

물어라. 질문을 받아 줄 주변이 모두 사라지고 없다면, 

드디어 바라던 성공이다. 

무지(無知)를 감추는 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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双頭の獅子

現実を怖がる獅子、明日を待つ獅子、二頭の獅子はもともと一つであ
り共存している。何かを失ってしまうかもしれないという恐れ、何かが
得られ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期待感、これらは何かが存在するという前
提からはじまるが、その「何か」は最初から存在しないのかもしれない。

현실이 두려운 사자, 내일을 기다리는 사자, 두 사자는 본디 

하나이고 함께 공존한다. 무언가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무언가를 얻게 될 것이란 기대감, 모두 무엇인가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시작하지만 그 ‘무엇’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

 쌍두사자(雙頭獅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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顕現

突然登場した自分のもう一つの姿に慌てる必要はない。それがよしん
ば予測不可能な変な姿であったとしてもだ。それは内面の深いところに
あったもう一つの自我であるだけだ。どちらが本当の自分の姿なのか悩
む必要もない。どのみち本人の判断なんて重要ではない。外に現れた
まさにその姿によって、あなたの人生は規定されてしまうだろう。あなた

が生きてきた時間、願い待ち望んできたものとは全く違う姿で。

불쑥 등장한 자신의 다른 모습에 당황할 필요는 없다. 

그것이 설사 예측불가의 당혹스러운 모습일지라도 말이다. 

내면의 깊은 곳에 있던 또 다른 자아일 뿐이다. 어느 쪽이 

진짜 자신의 모습인지 고민할 필요도 없다. 어차피 본인의 

판단 따위는 중요치 않다. 

밖으로 드러난 그 한 번의 모습으로 당신의 삶은 

규정지어질 것이다. 

당신이 살아 온 시간 바라고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현현(顯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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